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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한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세요/ .

그대로 살아 보세요,

이것이 큐티의 진수입니다 /

큐티는 자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.

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

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

첫째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문학.

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의미가 주어져야만 뜻을 갖는 사상도 아닙니다 말씀은 스스로. .

역동하는 인격입니다.

말씀은 좌우에 날을 세워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 심령을 해부합니다 우리 혼과 영을.

통찰하며 관절과 골수의 숨은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많은. ,

의미를 부여하면 말씀이 온유히 역사하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.

다만 말씀이 인격이라는 사실에 주의한다면 당연히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, .

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외아들의 순결한 피가 묻은 십. ,

자가 앞에 내 교만과 자랑과 연민을 내려놓겠습니다 조용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면.

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치유하고 위로하. , ,

고 회복해서 매일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줄 것입니다, , .

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십시오.

그리고 그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우리를 품을 것입니다.

그를 높이라(

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

만일 그를 품으면

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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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

둘째는 너무 많은 말씀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시는.

방법은 보통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말씀 그룹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 큐티가 그것입4 . , , ,

니다 이를 말씀 형제하고도 합니다. 4 .

설교말씀은 포괄적이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룹성경공부는 주제가 보편적이고 공동.

체적이어서 텍스트를 잘 분별하게 합니다 개인성경공부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을.

분별하는 훈련입니다.

그러나 큐티는 설교나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. ,

교제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이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임재의 황홀함을 갖자.

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만 너무 많은 말씀을 먹고서 지식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마는 것.

입니다.

언젠가 벤쿠버에서 미시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만난 캐나다 할머니 한 분과 큐티 이야기

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할머니 무릎에서 큐티를 배웠답니.

다 매일 아침 적당한 양의 말씀을 할머니와 함께 읽고 아무도 모르게 본문 중 한 구절을.

마음에 숨긴 뒤 하루종일 품고 지냈답니다.

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한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세요 이것이 큐티의. .

진수입니다 가장 쉬운 큐티를 복잡하게 강의해온 저를 부끄럽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.

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작은 말씀.

한 조각이라도 마음 깊이 묻고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리라 여겨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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